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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빈곤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널리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
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중적 어려움을 지닌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
년패널조사(MAPS) 7차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에는 OLS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적용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빈곤은 다문화 특성 변수들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구 빈곤은 하위 변인인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에서도 가구 빈곤이 학교적응의 주요 영향 요인임
을 보여주는 바로, 이들의 학교적응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빈곤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
에도 정책적 관심과 주목이 적극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다문화 및 빈곤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개입,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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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7th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was used and the OLS multiple regression models ware applied. to the analyses. From 
the result of the OLS model analyses, we found out that family poverty affect significantl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specially, family poverty ha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friend relationships. Thes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amily 
poverty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y 
confirm that family poverty during period of the adolescent has an important meaning and influence on 
the aspect of school adjustment as to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may be 
that policy attentions are necessary to not only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but also family background 
such as poverty in oder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ddi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special support and interventions are requested to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from poverty families who are suffering dual difficulties such as multi-cultural 
problems and poverty problem.

■ keyword :∣Multi-cultural Adolescents∣School Adjustment∣Family Poverty∣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Data∣

    

접수일자 : 2021년 01월 20일
수정일자 : 2021년 0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2월 15일 
교신저자 : 이상록, e-mail : lsr1187@jbnu.ac.kr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795

I. 서 론

한국 사회는 21세기 전후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
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증대와 함께 다
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출현과 함께 다문화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발달 및 적응 양상은 
다문화 가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주목하는 주요 관
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2014년 67,806명에서 2019년 137,225명으로 2배 이
상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도 상당 
비율에 이르며[1], 이에 따라 이들의 학교적응 및 발달 
양상은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및 사회통합 지표로 각별
히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관련 연구
들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적응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우려되고 있다[2-4]. 곧, 다문화 청소
년은 학교 공부와 과제 수행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
니고, 수업 준비가 미흡하여 수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
이며, 그 결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5]. 아울러, 일부 다문화 청소년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등 또래관계에도 상당한 문제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학
교적응상 문제들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며[3], 그 결과로 무단결석, 중도탈락의 문
제까지 발생되기도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심과 정책 개입이 적극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
다[7].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요인 분석들이 다
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
행연구들은 대체로 이들의 공통점인 다문화 특성에 주
로 분석초점이 집중되는 상황이다[8-15]. 물론,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는 상이한 가족 환경을 지니기
에 다문화 특성은 이들의 발달 및 적응 양상 파악에 적
극 고려되어야 할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분석 접근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집단 내 

차이를 이해함에 제약이 되는 제한성을 지닌 것으로 평
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특
히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주요한 관련성에 관한 
국내외 이론적 논의 및 연구들을 참조하여[16-20], 다
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문
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가구 
빈곤 등 경제적 측면 또한 주요하게 관련됨을 환기하
고,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지
원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외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논의들에서 가
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빈곤은 인지, 심리, 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업성취, 문제행
동과 비행 등의 제반 발달 및 적응 양상을 규정하는 주
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16-20]. 그리고, 다수의 실
증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가족 빈곤은 발달 영역 
전반 및 학교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널리 확인되고 있다[16-18].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감안하면, 다문화 청소년들
의 발달 및 적응 양상과 관련하여서도 빈곤의 영향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제
고되면서 이들의 청소년기 발달 및 적응에의 관련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그간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국적,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청소년의 국가/민족 정체성, 이중문화수용성 등 
다문화 특성의 영향에 주로 분석초점이 집중되어 왔다
[8][9][12][13][15][21][22]. 반면, 다문화 가구의 경제
적 수준, 특히 빈곤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데이터 자료의 미흡 등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한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 청
소년 및 해당 가구의 관련 정보들이 포괄적으로 수집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을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빈곤 등의 
가구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학교적응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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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인 어려움을 지닌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
한 개입 및 대책 마련에의 함의들을 도출, 제기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

문화 청소년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 
21,709건에서 2018년 23,7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도 최근 5년간 매년 1
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
의 변화 동향에 주목하여,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
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
고,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는 상이한 가족배경
을 갖기에, 성장과정에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많
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곧, 다문화 가족의 성장 환
경은 발달과정에서 이중문화 적응, 언어습득의 어려움, 
사회화의 부족, 소통에의 어려움, 외모에 따른 차별 등
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4][11][23]. 그
리고 이의 결과로 청소년기 학교 부적응의 문제들이 초
래되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기에 학교는 청소년의 생활 대부분이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지, 정서, 건강, 사회성 발달과 관
련한 훈육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
고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환경체계이다
[10][24]. 이에 따라, 청소년기 학교적응 양상은 개인 
발달 및 성장과 이후 단계의 생활 행태, 더 나아가 성인
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17].

국내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이
들의 학교적응 양상에 사회적 및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
는 상황이다. 특히, 가족구성에 따른 이중문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및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

의 학교적응 양상은 청소년기 발달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응과 사회진입 결과를 좌우하기에 각별한 관심
이 부여되고 있다[25]. 

그렇지만,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관련 조사 및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곧, 학교적
응 어려움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상급학교 취학률 및 희
망 교육수준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고, 또래 관계에
서도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7]. 특히, 상급 학년이 될수록 학교적응의 어려
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된다. 예컨대, 
중학교 이후로 무단결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는 등, 학교 부적응 문제가 누적, 심화
되는 양상으로 우려되고 있다[3].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언어습득 어려움, 외모 차이에서 기인한 편견 및 
차별 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에 비교하여 학교적응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11]. 이에 기
초하여, 국내에서도 이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동향 
및 특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및 특성을 파
악함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 가족 자
녀들이 학령기에 이르면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 
및 애로를 파악함에 초점을 둔 초기 연구들로, 질적 연
구 및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대체로 다문화 아동·청소
년이 학교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오성배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들은 수
업에서 질문과 답변에 소극적이며,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는 등 언어습득이 미흡하고, 일부는 또래
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6]. 심층면접조사를 활용한 장온정의 연구도 다문화 
아동들은 쓰기, 독해력 등의 한국어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사 및 시사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 부진 현상은 학년 증
가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경향으로 확인되고 있다[27]. 

전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류방란 등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우울·불안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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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중도탈락 사례도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 
증가에 따라 학교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28]. 한편, 서봉언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이후로 무
단결석 빈도가 높아지고 성인 사이트 접촉 및 음주 경
험도 발견되어, 학교 부적응의 결과로 다양한 문제 행
동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9]. 

둘째는 학교 적응 실태 파악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련된 영향 요인을 파악함에 주
목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의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둔 연구로, 특정 지역
의 서베이 자료, 전국 단위의 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들을 통해 영향 요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향 경로를 
파악함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에서는 개
인 특성(성별 및 연령[11][30], 학교유형[31][32], 자존
감 및 우울[9][10]), 부모가족 특성(부모학력[33], 부모-
자녀관계[34], 양육태도[35], 거주지역[24]), 다문화 특
성(모의 한국어 능력[8], 국가정체성[13][15], 이중문화
수용태도[12][36]) 등 다양한 요인들의 주요 영향을 확
인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 모색함에 상당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의 대다수는 일반 청소년과 상이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곧 다문화 특성의 영향 파악에 
연구 초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국인 부모의 다문화 특성(체류기간, 한국
어 능력) 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다문화 측
면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
기도 하다. 예컨대, 이희정은 모의 한국어 능력과 더불
어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등
이 이들의 학교적응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됨을  확인하
고 있다[13]. 또한, 이영주 외 연구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를 확인하여, 다문화 특성의 중
요성을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37]. 김지혜의 연구는 다
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목되기도 한다[9]. 한편, 노보람 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 및 영향 경로를 규명하여, 다문화 특성 요인을 새롭

게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10].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

응과 관련한 다문화 특성 요인들의 영향을 새롭게 규명
하고, 이들 특성에 주목한 지원 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가 높이 평가된다. 그
렇지만, 대체로 다문화 특성에만 주목한 이들 연구 접
근은 다문화 청소년 집단 내 편차와 다양성의 규명에는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환경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요인들을 파악함
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 등의 경제적 환경은 청소년기 
발달 및 적응을 규정하는 핵심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 파악에도 이에 대한 적
극적인 고려가 요청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 빈곤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
은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빈곤 등의 가족배경과도 밀
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2. 빈곤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은 개인 및 부모 특성, 가

족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규
정되지만, 아동·청소년기 가족 빈곤은 제반 발달 양상
을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20][38][39]. 곧,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다수의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에서 가족 빈곤은 이들의 
지적 능력 및 학업성취 등의 인지 발달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정서, 공격성, 사회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 
빈곤은 아동·청소년 발달에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아동·청소년기
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장년기의 근로활동, 결혼생활, 사
회적응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생애주기상 주요한 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20][39]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발달투자모델(investment model) 및 가족과
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 의거한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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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0]. 발달투자모델에서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관련한 자원 투여가 미흡
하고, 그 결과로 신체, 인지, 사회정서 등에 발달상 문제
들이 발생된다는 것이다[20]. 반면, 가족과정모델에서
는 경제적 빈곤에 수반된 스트레스들이 가족관계, 부모
-자녀 관계, 양육태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가족과정들로 인해 자녀 발달에 부정적 결과가 산
출된다는 것이다[41].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하여, 국내에서도 상당 수 경험
적 연구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곧, 아
동·청소년기 빈곤은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16], 건강 및 자존감, 우울·불안 등의 심리정서 측면에
도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8][42][43]. 아울러, 음주, 흡연, 폭행 등 외현화 문제
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44].  

이와 같은 제반 발달 영역들에의 부정적 영향과 함
께, 빈곤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곧, 빈곤은 청소년의 
교사관계, 또래관계, 규칙 준수, 수업참여 등의 제반 학
교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빈곤 청
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7].

학교적응에 미치는 이와 같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사교육 등의 교육투자 미흡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모감독, 부모-자녀관계, 가족갈등 등의 가족관계 측
면을 매개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45]. 또
한, 빈곤에 따른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를 
매개로 학교적응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46]. 아울러, 낙인감과 또래관계, 학교폭력 
등을 매개로 학교생활에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47]. 

이상과 같이 빈곤은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문
화 청소년의 발달 및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빈곤의 영향
은 별달리 주목되지를 않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은 주로 다문화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빈곤의 영향과 관련한 분석
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

년과는 상이한 가족형태, 가족환경에서 양육, 성장한다
는 점에서 다문화 특성은 주요하게 주목될 측면이라 여
겨진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구들이 대체로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 형편이 미흡한 경향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도 주목한 분석 접근이 필요한 바
라 평가된다.  

예컨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다문화청
소년조사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268만 원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100만원 정도 낮은 편
으로 분석되어[31], 다문화 가구의 열악한 경제상황 또
한 이들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
사하여 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
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다문화가구 자녀들은 500만 원 이상 소득
계층에 비해 차별 경험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7],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이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물론, 일부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를 포괄한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다
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연구들에 따라 “주관적 경제상태[33][37]”, 
“가구소득 급간[32][48]”, “기초보장수급 여부[23]”, “학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49]” 등으로 투입 변수들이 상
이할 뿐 아니라 이들 변수 측정도 대체로 청소년의 주
관적 응답에 의거하고 있어, 다문화가구의 경제적 수준
과 학교적응의 영향 관계를 엄밀히 파악하기에 제한적
이다. 그리고. 이의 결과로 연구결과들이 상반되어 일반
화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일부 연구는 가구 경제수준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32][37], 일부 연구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
고 있기도 하다[23][33][48][49].

선행연구들의 이와 같은 제한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
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
향을 실증 분석하여, 이들의 발달 및 적응이 다문화 특
성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규정됨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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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다문화가구의 빈곤지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학교적응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연구문제2 : 다문화가구의 빈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 다문화가구의 빈곤은 학교적응 하위 변
인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
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은 다문화 
특성 및 다문화 가구의 빈곤 등이 중층적으로 결부된 
것일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다
문화 청소년 정책은 다문화 측면에만 주목하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제적 환경에도 주목한 교육
복지적 차원의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점으
로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빈
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지
원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7차년도 자료이
다. 해당 자료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
의 적응 및 발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유
용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수행된 전국 단위 조사 자
료로, 다문화 청소년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
구가 활용하는 7차년도 자료는 2017년도 현재 고등학
교 1학년에 이른 다문화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
료로, 1,260케이스의 다문화 청소년 및 학부모(가족)의 
관련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자료에
서 가구소득, 학교생활 적응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된 
사례들을 제외한 1,226가구의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
용하였다. 참고로, 동일 가구 내 다문화 청소년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한 명만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2.1 종속변수: 학교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교적응이다. 청소년들의 학

교적응 양상은 다양한 영역 및 지표를 통해 파악될 수 
있지만, 대체로 학업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을 중심으로 파악함이 일반적이다[13][24][49]. 본 연구
의 분석자료도 이와 같은 세 개의 하위 영역들로 구성
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
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다. 

학업활동은 수업흥미도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
고(Cronbach's α=0.868), 교우관계는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s α=0.914). 교사와의 관계는 3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0.888로 분석되었다. 이들 항목을 총합한 전체 학교적
응 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8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파악하는 척도로 별다른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독립변수: 다문화 청소년 가구의 빈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문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빈곤 여부(빈곤/비빈곤)로, 빈곤/비빈곤은 상대적 빈곤
선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곧, 2017년도 통계청 산출 
가구규모별 중위소득의 4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적
용하여, 해당 가구의 빈곤/비빈곤을 측정,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자료에서 빈곤가구는 362
가구(29.5%), 비빈곤 가구는 864가구(70.5%)로 구성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자료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양육 가구의 높은 빈곤율 분포는 “다문화 가족의 소득
수준이 일반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바로[7][31], 표본 대표
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준다.

2.3 통제변수
분석모델의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문화 

청소년 학교적응에의 주요 요인들로 파악되는 청소년 
특성, 부모/가족 특성, 다문화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11][13][2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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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성별, 건강(주관적 건
강), 우울, 학교 유형(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 친한 친
구 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우울 변수의 측
정치는 CES-D 척도 10문항(Cronbach's α = 0.914)
을 활용하였다. 부모/가족 특성은 부 학력, 모 취업상
태, 가족형태(한부모/양부모),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
시/농어촌) 등의 변수들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 변수들
로 구성하였다. 한편, 분석자료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를 의사소통(5문항) 및 활동(5문항) 측면으로 세분화하
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수 모두를 
부모-자녀 관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의 신뢰
도는 0.757, 0.898로 변수 활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특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과 관
련된 중요 변수로 평가되는데[15][21],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관련 변수들을 분석모델의 주요 통제변
수로 설정, 투입하였다. 곧, 분석자료에 수집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 이
중문화수용태도를 다문화 특성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
석자료에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은 CILS 문항을 
참조하여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능력 등의 4개 문
항(4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한 것이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0.914로 분석되어 변수 활용에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활용하여 총 
4문항(4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한 것으로[50],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90로 확인되었다. 이
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인 부모 나라
와 한국 문화의 적응도를 살펴보는 변수로 총10문항(4
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되었는데[51],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 0.902로 분석되어 척도 활용
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분

포를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 구성은 남자 49.0%, 여자 51.0%, 학교 유형 분포
는 일반고 60.8%, 특목·자율고 10.5%, 특성화 28.7%
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 분포는 
건강함(매우 건강/ 건강한 편) 92.3%, 건강 나쁨(건강
하지 않은 편/ 매우 건강치 않음) 7.7%로 나타났고, 4
점 척도로 측정된 우울의 평균값은 1.73으로 분석되어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편
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n=1,226)
N(%)

빈곤
(n=362)

N(%)

비빈곤
(n=864)

N(%)
χ²/t

청
소
년
특
성

성별 남자 601(49.0) 152(42.0) 449(52.0) 10.165**

여자 625(51.0) 210(58.0) 415(48.0)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함 1,131(92.3) 335(92.5) 796(92.1)

.061건강나쁨 95(7.7) 27(7.5) 68(7.9)
정신건강(우울)a 1.73(0.55) 1.75(0.55) 1.72(0.54) .751

고교
유형

일반 736(60.8) 197(55.0) 539(63.3)
8.058*특목자율 127(10.5) 39(10.9) 88(10.3)

특성화 347(28.7) 122(34.1) 225(26.4)
친한친구 수 7.47(5.94) 7.77(6.60) 7.34(5.64) 1.136

부
모
/
가
족
특
성

부 
학력

중졸이하 366(31.2) 137(40.8) 229(27.3)
21.111***고졸 608(51.8) 155(46.1) 453(54.1)

대졸이상 200(17.0) 44(13.1) 156(18.6)
모취업
(n=

1,168)

유 786(67.3) 231(66.8) 555(67.5)
.063

무 382(32.7) 115(33.2) 267(32.5)

가족
형태

양부모 1,119(91.3) 311(85.9) 808(93.5)
18.532***

한부모 107(8.7) 51(14.1) 56(6.5)
자녀
관계b

활동 2.21(0.78) 1.93(0.74) 2.33(0.77) -8.324***

대화 3.76(1.19) 3.70(1.22) 3.79(1.18) -1.140

거주
지역

대도시 307(25.0) 63(17.4) 244(28.2)
29.125***중소도시 543(44.3) 152(42.0) 391(45.3)

읍/면 376(30.7) 147(40.6) 229(26.5)

다
문
화
특
성

외국인 부모 
한국어 수준a 3.06(0.52) 3.00(0.50) 3.09(0.53) -2.867**

국가정체성a 2.86(0.62) 2.87(0.61) 2.85(0.62) .542

이중문화수용태도a 2.90(0.39) 2.89(0.40) 2.91(0.39) -.887

a) 1~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치임  b) 1~6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치임 
 *p<.05, **p<.01, ***p<.00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 특성 변수들에서는,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31.2%, 고졸 51,8%, 대졸이
상 17.0%로 분포하여, 고졸 이하의 학력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서는 양부모 91.3%, 
한부모 8.7%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어
머니의 67.3%는 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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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점 척도로 측정한 부모-자녀 관계의 평균치는 
활동 측면 2.21, 대화 측면 3.76으로 나타나, 대화 측면
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보통 이상이지만 활동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은 편으로 파악되
었다. 

가족 및 청소년의 다문화 특성에서는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4점 척도)의 평균값은 3.06으로 대체로 양
호한 편이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4점 척
도) 및 이중문화수용태도(4점 척도)의 평균값은 2.86, 
2.90으로 국가정체성 및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표 1]에서 가구 빈곤 상태에 따른 다문화 청소
년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 지위에 따라 일부 특
성(성별, 고교유형)의 차이들이 확인되지만, 주관적 건
강, 우울, 친한 친구 수 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 및 가족 특성은 빈곤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빈곤가구일수록 
중졸 이하의 부 학력 비율 및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현
저히 높았으며, 읍면 거주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부모-자녀 관계, 특히 활동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도 빈곤가구일수록 현저히 낮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구 빈
곤 지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 환경 및 가족 관
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주목된다. 

한편, 다문화 특성 또한 가구 빈곤 지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빈곤 가구일수록 외국인 부모의 한
국어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구 빈곤 지위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그 차이는 미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구 빈곤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차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

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구 빈곤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평균 차이 검증
(T-test)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 빈곤지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구분 변수
전체

(n=1,226)
M(SD)

빈곤
(n=362)
M(SD)

비빈곤
(n=864)
M(SD)

t

학교적응 3.75(0.59) 3.68(0.64) 3.78(0.57) -2.731**

하위
변인

학업활동 4.00(0.71) 3.35(0.84) 3.49(0.73) -2.877**

교우관계 3.45(0.77) 3.93(0.76) 4.02(0.69) -2.078*

교사관계 3.83(0.74) 3.79(0.74) 3.85(0.73) -1.384

 *p<.05, **p<.01, ***p<.001

표의 분석결과에서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평균치는 3.68(SD=.64), 비빈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평균치는 3.78(SD=.5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는 일반 청소년들과 유사하게 다문화 청소년들에서도 
가구 빈곤이 열악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기 발
달 및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바로, 다
문화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주목이 필
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 곧 학업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결과에서도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의 평균치는 비빈곤 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빈곤가구 다
문화 청소년이 학교생활 제반 영역에서 적응상 어려움
을 지님을, 특히 학업활동, 교우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
하거나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구 빈곤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여 준
다.

3. 가구 빈곤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

앞서 분석결과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개인 특성, 부모/가족 특성,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가
구의 경제적 상태, 곧 가구 빈곤이 또한 주요하게 관련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절에서
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
향을 엄밀하게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곧,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수, 가구의 빈곤 
지위를 독립변수, 청소년 특성, 부모/가족 특성, 다문화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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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구 빈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분
석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표 3.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
(OLS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학교적응 공선성 통계량
독립변수 B β t 공차 VIF

청
소
년
특
성

남자(여자) -.069 -.058 -2.342* .897 1.114
건강함

(건강나쁨) .143 .065 2.691** .939 1.065

우울 -.397 -.368 -14.161*** .823 1.215

고교유
형

(일반고)

특목
자율 .039 .020 .812 .924 1.082

특성화 -.080 -.061 -2.444* .904 1.106

친한친구 수 .010 .103 4.264*** .951 1.052

부
모
/
가
족
특
성

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019 .016 .591 .739 1.353
대졸이

상 .080 .048 1.739 .733 1.365

모취업
유(무) .048 .039 1.582 .932 1.073

양부모
(한부모) -.083 -.036 -1.454 .891 1.123

자녀관
계

활동 .026 .034 1.294 .798 1.252
대화 .048 .096 3.613*** .785 1.274

거주지
역

(대도시)

중소도
시 .057 .048 1.586 .614 1.630

읍/면 .131 .101 3.267** .575 1.738

다
문
화
특
성

외국인 부모 
한국어 수준 .052 .046 1.909 .948 1.055

국가정체성 .127 .133 4.981*** .777 1.286
이중문화
수용태도 .298 .197 7.165*** .736 1.359

가구 빈곤 (비빈곤) -.089 -.068 -2.709** .874 1.144
상수 2.912
R2 .362

ad R .352
F 36.281***

*p<.05, **p<.01, ***p<.001

 
표의 분석결과에서는 분석모델 설명력은 35.2%로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모델적합도(F=36.281, 
P<.001)를 보여, 분석모델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을 파악함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주요 변수들의 영향은 선행연구 결과
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11][13][15][21][23][24], 
곧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특성 요인과 다문화 특성 요인
이 대체로 학교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유
형, 친구관계, 건강상태, 우울 등의 개인 특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국가정체성 및 이중
문화수용태도 등 다문화 변수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특성이 이
들의 학교적응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다문화 특성(한국어 수준)보다는 당사자
의 다문화 특성(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이 학교
적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기에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주어 흥미롭다. 

부모/가족 특성 변수들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유의미
한 영향을 보였지만, 부 학력, 모 취업, 가족형태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부모/가족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보여주는 결
과로 주목된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가구 빈곤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 가구의 빈
곤 곧 경제적 수준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
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 청소년들에
서와 동일하게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 및 발달에도 가
구의 열악한 경제상태, 곧 빈곤이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바로, 이들의 학교생활 양상 및 부적응 문제들은 다문
화 특성 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도 포괄하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
가구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배경 뿐 아니라 열악한 
경제상태 등에 따른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으
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대책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끝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의 가구 빈곤의 
영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학교적응 하위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표의 분석결과에서 다문화 가구의 빈곤 지위는 
교사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업활
동 및 교우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구의 빈곤이 학교생활 중에서도 
특히 학업성취 및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임
을 시사하여 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빈곤지위에 따른 발달투자 격
차로 인한 학업 생활의 편차가 발생되는 양상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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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바라 평
가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도 가구 빈곤이 스티
그마로 작용하여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표 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미치는 가구 빈곤
의 영향

*p<.05, **p<.01, ***p<.001

정리하면,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
교적응 편차가 문화적 측면(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가
족의 경제적 수준(빈곤 지위)에 의해 결과한 것임을 의
미하는 바로, 다문화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함을,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 

양육 가구의 빈곤문제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Ⅴ. 결론 및 함의

21세기 전후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구의 증가를 배
경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배
경으로 다문화 가구 자녀들의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면
서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발달 및 적응은 다문화 사회로
의 발전에 주목되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연
구들은 대체로 이들의 다문화 배경 및 특성의 영향 파
악에 집중하여, 가구 빈곤 등 가족 배경의 영향에 대한 
주목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문화 가
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성 
및 차이들은 적극 고려되지 못하고, 다문화의 동질성에
만 주목한 분석접근이라는 제한성이 두드러지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 본 연구는 국내외 논의
들에서의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가족 빈곤의 중요성
에 주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을 분석, 제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가구 빈곤 등의 사회경제
적 측면의 중요성을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7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
과 같았다.

첫째, 빈곤지위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29.5%는 
빈곤가구에 분포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열악한 가정에
서 성장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30% 정
도는 다문화 뿐 아니라 빈곤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중복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이들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환기하여 준다.  

둘째, 교차분석 및 T-test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특성,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 등은 빈곤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경제수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종속변수 학업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독립변수 B β t B β t B β t

청
소
년
특
성

남자(여자) -.103 -.067
-2.42

1
*

-.127 -.088
-3.37

4
**

.052 .035 1.290

건강함
(건강나쁨) .093 .033 1.214 .222 .084 3.291

** .105 .039 1.443

우울 -.343 -.246
-8.51

6
***

-.482 -.370
-13.5

3
***

-.356 -.266
-9.29

3
***

고교유
형

(일반
고)

특목
자율 .025 .010 .360 -.001 -.001 -.020 .111 .046 1.699

특성화 -.165 -.097
-3.50

2
***

-.062 -.039 -1.49
6 .009 .006 .204

친한 친구 수 .007 .052 1.935 .017 .142 5.592
*** .006 .048 1.800

부
모
/
가
족
특
성

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055 .036 1.178 .015 .010 .364 -.023 -.016-.515

대졸
이상 .135 .062 2.033

* .047 .023 .804 .052 .025 .819

모 취업유(무) .071 .045 1.640 .034 .023 .883 .035 .023 .852

양부모
(한부모) -.116 -.040 -1.42

2 -.063 -.023 -.875 -.064 -.023-.824

자녀
관계

활동 .038 .038 1.303 .012 .013 .452 .030 .032 1.085

대화 .047 .072 2.427
* .051 .085 3.024

** .046 .075 2.546
*

거주
지역
(대도
시)

중소
도시 .008 .005 .158 .080 .056 1.758 .091 .062 1.858

읍/면 .105 .063 1.828 .102 .065 1.998
* .204 .128 3.730

***

다
문
화
특
성

외국인 부모 
한국어 수준 .057 .039 1.448 .061 .045 1.764 .034 .024 .909

국가정체성 .133 .108 3.625
*** .102 .088 3.147

** .153 .129 4.386
***

이중문화
수용태도 .299 .153 5.008

*** .285 .156 5.402
*** .313 .167 5.513

***

가구 빈곤 (비빈곤) -.108 -.064 -2.27
7* -.095 -.060 -2.27

7* -.057 -.035-1.25
8

상수 2.504 2.894 2.737
R2 .209 .296 .227

ad R .197 .284 .215
F 16.916*** 26.670*** 1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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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여건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
는 동질성을 지니지만, 일부는 가구 빈곤으로 취약한 
가족배경 및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이질성 또한 지
니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셋째, 빈곤 지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
한 결과, 가구 빈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
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 지위에 따
른 학교적응 차이의 분석결과, 빈곤 집단에서 학교적응
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 빈곤과 학교적
응간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회
귀모델 분석에서도 가구 빈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구 빈곤은 학업활동 뿐 
아니라 교우관계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경제상태가 다문
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들에 의거,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하여 다문화 특성
에만 주목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성과 더불어 가구빈곤 
등 가족 배경에도 분석적 관심과 주목이 필요함을 새롭
게 환기하는 일련의 의의를 지닌다. 곧, 그간 선행연구
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외국인 부모의 특성 
등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주로 주목하
여, 가구 빈곤 등의 영향은 대체로 간과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유사하게 다문화 청소년에서도 
가구 빈곤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
여,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빈곤 등의 가족배경에도 연
구 관심과 분석적 고려가 요청됨을 환기하여 준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 함의로 다문화 청소년
의 학교생활 부적응 개선 및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구들의 빈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청소년기에 빈곤의 부정적 
영향, 특히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다문화 청소년들에
서 빈곤은 학교 부적응 뿐 아니라 심리정서,  비행, 탈
선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성인기 사회부적
응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이를 고려하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
도록 다문화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들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문화 빈곤가정 청소년의 발달 
및 학교적응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들
이 학교 현장에서 적극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이들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구에 필요한 교육, 돌
봄, 상담 등의 사회서비스들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
도록 지원 체계들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이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의 사례관리활동으로 적극 실행되도록, 관련 법규의 정
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만큼은 최소한 경감
되도록, 학비 지원 및 특별 양육 수당 등 관련 지원 정
책들이 적극 마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다
문화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다
문화 청소년들 일부는 다문화 배경에서 비롯된 심리사
회적 어려움 뿐 아니라[15][21],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
제상황으로 인해 중복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여성가족부의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자
녀의 차별 경험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7],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뿐 아니라 
빈곤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배경,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 내에서도 문제 상황이 상이
함에도, 현재의 지원 대책들은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성을 적극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2][53]. 예컨대, 대체로 다문화 특성만을 고려한 언
어, 문화, 역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등 획
일적 지원들로 평가되고 있다[52]. 다문화 청소년의 발
달 및 적응에 효과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 배
경 및 가정환경의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빈곤 상태에 따른 성장환경 및 여건 차
이를 감안한 세분화된 정책 방안 마련이 적극 요청되는 
바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805

세부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학교 현장에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활동이 무엇보다 적극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연수 교육들
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대
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확충하여, 빈곤가정 다문화 청
소년의 발달 및 적응상 개별 어려움과 문제들이 적극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 및 
적응에는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감안하여,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및 방과 
후 활동, 동아리 모임 등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조응되
는 학교 교육체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장단
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또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 평가
된다.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또한 참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구 빈곤의 학교적응 영향을 횡단자료 분석방법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인과적 영향 관계를 엄밀히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시기에 국한된 자료를 활용한 관계
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빈곤 영향을 
온전히 일반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한성을 지니고 있
기도 하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에서 학
교적응에 미치는 빈곤 영향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 
등이 연구범위 제한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아쉬
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가구 빈곤의 중요성을 제기함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둔 
본 연구의 분석 접근에 부수된 한계로, 이는 후속 연구
들이 참조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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